
닛신보의 방적사업전략 - 사업구조의 재구축 끝내고,  

타부문과의 제휴로 상품개발 

닛신보는 일본 내 생산설비를 재편하고, 불채산(不採算)부문을 축소하는 등 

방적사업구조(紡績事業構造)의 재구축을 끝냈다. 2007년 4월부터 시작되는 

2007년도에는 이들 재구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

판매고는 줄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(收益)은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. 

상품개발면에서는 개발사업본부(開發事業本部)와의 사내(社內)컬래버레이션

(collaboration; 공동연구)으로 개발한 “색이 빠지지 않는 데님” 등이 새로운 

수법으로 개발되고 있다. 앞으로는 데님 이외의 분야에서도 타부문과 제휴하

여 개발해 나갈 생각이다. 

2006년도의 업적을 보면, 단체(單體)로는 구미로 수출한 셔츠나 중근동(中

近東)으로 수출한 텍스타일과 유니폼 등의 판매가 늘었으며, 그 동안 약간 

부진하였던 데님도 회복되는 등 텍스타일의 코어(core)비즈니스는 대체로 호

조를 보이고 있다. 다만 스판덱스 “모비론”, 도오꾜오섬유부의 부인캐주얼, 

통신판매사업 “콤포트프로포절(Comfort proposal)”의 판매가 줄고 있다. “모비

론”과 도오꾜오섬유부의 캐주얼은 불채산분야에서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판

매가 감수되었으며 그 외는 거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, 통신판매사업은 

2007년 2월말에 발행한 “봄”호(号)의 동향(動向)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. 

닛신보상하이는 2006년 전기(全期; 2006년 4월~2007년 3월)에는 판매고가 

27억엔으로 30% 이상 늘었다. 인원도 늘렸으므로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



다 20% 늘어날 것으로 보며, 2010년도에는 판매고가 50억엔을 넘을 것으로 

계획하고 있다. 지금은 중국 현지의 일본계(系) 어패럴에게 니트와 직물을 판

매하며, ‘상주명력방직(常州名力紡織)’에서 생산한 직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

것 등이 중심이 되는데, 앞으로는 이차(二次)제품이 증가할 것이다. 

데님사를 생산하고 있는 하리자끼(針崎)공장의 설비를 2006년 12월말까지 

옮겨, 일본 내 방적공장을 시마다(島田), 후지에다(藤枝)의 두 공장으로 합친 

것은 데님사업의 개발력과 경쟁력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. 하리자끼

공장의 설비 중 8,736추를 후지에다공장으로 옮기고, 1,008추는 인도네시아의 

‘니까와텍스타일인더스트리’(이하 니까와)로 옮긴다. 옮기는 작업이 끝나면 

하리자끼공장은 아주 문을 닫고, 방적을 두 공장에 모아 생산성향상과 기술

의 결집(結集)을 꾀한다. 

그 동안 주로 일본 내 판매가 중심이던 데님사생산을 니까와로 옮김으로

써 주로 인도네시아의 로컬(local)시장에 데님사를 판매하려는 것이 목적이다. 

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으로 수입할 가능성도 있다. 

일본 내의 설비체제를 두 공장으로 집약함으로써 12만 3,700추가 되고, 해

외는 니까와가 10만추, 닛신보드브라질(이하 NDB)이 6만 6천추가 되고, 영파

유과면방직(寧波維科綿紡織)이 10만추, 상주명력방직(常州名力紡織)이 5만 4

천추, 동대명력(東台名力)이 2만추가 된다. 앞으로 일본 내 설비로는 범용품

(汎用品)을 생산하지 않고 차별화실(差別化絲), 특화실(特化絲)을 생산하며, 

소로트대응(小lot對應)만을 하게 된다. 범용품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

바꿔나가며, 인도네시아, 중국, 인도의 합판(合辦)회사에서 조달이 늘어날 것

이다. 

2007년도에는 단체로 하리자끼공장이 아직 좀 남아있지만, 일본 내 설비의 



재편은 모두 끝난다. 또한 도오꾜오섬유부의 캐주얼은 불채산분야에서 철수

하는 등 사업구조의 재구축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. 판매고가 줄는지 모르겠

지만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. 

판매에서 텍스타일은 줄 가능성이 있지만 제품은 늘 것이다. 연결(連結)에

서는 닛신보상하이가 증수(增收)를 계획하고 있으며, 증설한 NDB나 머서화

(mercer化)와 수지(樹脂)가공설비를 교체한 ‘기스텍스 & 닛신보’에서도 생산

량이 늘고 있다. 

Choya는 닛신보 본체(本體)로부터 새로 정예(精銳)중견간부 4명을 받아서, 

앞으로는 판매고만 올리려하지 않고 이익면을 중요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

것이다. 

중점방침의 하나인 개발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미아이(美合)공장에는 방직

그룹, 가공그룹, 판촉그룹의 세 그룹이 있는데, 2006년에 신기술그룹을 추가

하였다. 이런 활동은 미아이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본부나 타기업이 갖고 

있는 기술을 텍스타일에 응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목적이다. 데

님에서는 지금의 개발사업본부를, 2007년 4월1일자로 재편되는 화학품사업본

부(化學品事業本部)와의 사내(社內)컬래버레이션으로 색이 빠지지 않는 데님

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. 앞으로 데님 이외의 상품에서도 이와 같이 타부문

과 제휴하여 개발할 것이다. 

프르미에르비전(Premiere Vision; PV)에 처음으로 출품한 것은 일본 내에서 

차별화품 생산이 늘어나므로, 이들을 수출확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

서이다. 이제까지 EU에서 당사 상품이 호평을 받고 있으나 지명도(知名度)가 

낮기 때문에 PV에 출품함으로써 지명도를 올려 데님, 셔츠, 레이디스캐주얼

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루트(route)를 개척하려는 것이다. 



부직포(不織布)는 계속 풀(full)가동하고 있는데, 메디컬(medical), 새니터리

(sanitary), 산업자재(産業資材) 등으로 용도가 넓어지고 있다. 메디컬에서는 

관계회사인 아로카의 판로(販路)를 살려 판매하고 있다. 중기3개년계획 중에

서도 증설(增設)을 검토하기로 하였다. ♣ 

 


